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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에도 해운·항만은 이상없이 돌아간다

- 2022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쟁, 해운업체 파산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비상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2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을 부산항 등 전국 주요 무역항에서
11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쟁이나, 해운업체 파산, 대규모 항만운영업체 휴업 등으로
인해 해운‧항만 기능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해상물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필수 선박 88척과 국가
필수 도선사 59명, 하역업, 예선업, 선박급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필수 항만서비스업체 56개소를 지정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도상훈련을 실시해왔다.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되는 ‘2022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은 지방
해양수산청이 국가 필수 도선사와 항만서비스업체 등 실행 주체에게 실시간
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각각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면, 실행 주체가 이를 수행한
후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도상훈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수송을
통해 이뤄지는 우리나라 여건상 해운·항만의 비상대응체계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가필수해운제도가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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